
 

 

 
 
 
 

 

 

 

 

 

 
 

 Vale 의 32 만~36.5 만 DWT 급 VLOC 30 척 발주 소식 

 Fleet 과 Orderbook 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중국 

 따라서 지나친 수주 기대감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

 

VLOC 수주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은 위험할 수 있다 

최근 대한민국 조선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졌다. 브라질 최대 채광기업인 Vale 가 선대 개편 차원에서 32 만~36.5 만 DWT 급 

VLOC 를 최소 30 척을 새로 짓기로 했다는 보도였다. 선가는 대당 7,500 만 달러로 추산된다. 30 척 모두를 대한민국 조선사가 수

주하면 좋겠다는 바람에 VLOC 의 역사와 현재를 검토해 봤다. 먼저 Capesize 벌커의 선대를 살펴보니 중국 조선소가 인도한 선박

은 104 척이고 한국은 36 척이었다. 그 중에서 VLOC 만 따로 떼어내어 보면 중국이 30 척, 한국이 3 척을 인도했다. 중국이 50% 

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온 것이다. 수주잔고 기준으로는 Capesize 벌커 전체 잔고에서 한국은 5 척만 지녔지만 중국 조선소는 81 척

의 잔고를 기록하고 있었다. 그 중 VLOC 는 중국 32 척, 한국은 3 척이다. 수주잔고의 70% 이상이 중국 조선소의 몫인 것이다. 그 

동안 중국이 벌커 시장을 잠식해온 만큼 잔고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돋보이고 있었다. 물론 이번 Vale 발주 물량에 대한 용선 계약 

상대가 폴라리스쉬핑, 팬오션, SK 해운 등 국내사가 5 개이며 중국 업체는 2 개라는 점에서 한국 조선소의 수주를 점칠 수도 있다. 

그러나 최근 고부가가치 선종인 대형 컨테이너선 관련 소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가져온 역효과가 컸던 것을 볼 때 이번 VLOC 

관련 소식도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. 

 

Vale가 VLOC 30척을 발주한다는 소식이 전해짐  Capesize 이상 벌커의 수주잔고는 대부분 중국산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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